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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제항만협회(IAPH) 연차총회 참석
- 우리나라 항만 분야 전문성과 기술력 적극 홍보, 국제협력 강화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제항만협회(IAPH)*가 개최하는 ｢제35회 국제
연차총회(10. 8. ~ 10., 독일 함부르크)｣에 한국 대표단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 국제항만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orts and Harbors) : 1955년에 설립된 

세계 항만 산업을 대표하는 비영리 국제기구(항만 간 협력 촉진 및 지속 가능한 

해운·물류 환경 조성을 목표로 90여 개국 170여 개의 항만 관련 단체들이 가입)

국제 연차총회(AGM : Annual General Meeting)는 세계 각국의 항만 운영사,
물류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이 모여 최신 항만 동향과 정책을 공유하고,
항만 산업의 미래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총회는 항만 관련
기술적 회의, 세미나 및 다양한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총회에서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 강화와 항만
산업의 디지털 전환, 친환경 항만 구축 등의 이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우리나라 항만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스마트 항만 및 친환경 항만 정책에 대해 각국의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여 항만 산업의 혁신적 발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항만협회 연차총회 참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의 경쟁력을 알리고, 항만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해운·물류 네트워크의 주요 일원으로서 한국 항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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